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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및 응용기상 분과 [P-200]

폭염 기간 BVOC 배출 증가에 따른 지역별 오존 농도 변동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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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오존은 질소산화물(NOx), 휘발성유기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 등의 전구물질이 광화학 반응을 
통해 생성되는 2차 오염 물질로, 배출 및 기상 특성에 대한 민감도가 매우 높다. 최근,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전반적인 배
출량 저감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의 오존 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오존의 생성 및 소멸 과정이 단순한 배출량 변화뿐
만 아니라 다양한 기상 및 화학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특히, VOCs 중에서도 식물 기원 VOC(Biogenic VOC)는 
기온 상승에 따라 배출량이 증가하며, 국내 영토의 약 70%가 산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폭염으로 인한 BVOC 배출 증
가는 국내 오존 농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상 관측 자료와 3차원 기상-대기질 모델인 WRF-Chem을 
활용하여 폭염 발생으로 인한 BVOC의 배출 변화가 오존 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지역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 대상 기간은 폭염이 빈
번하게 발생했던 2024년 여름철(6~8월)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폭염 기간과 비폭염 기간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서울의 
기상 및 오존 관측 결과 분석에 따르면, 2024년 여름철 폭염 기간은 약 20일로 나타났으며 폭염 발생 기간 동안 오존 농도가 매우 높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WRF-Chem 모델의 기온 모의 결과는 관측과 매우 유사하여 관측에서의 폭염 및 비폭염 기간을 잘 모의하였
고 폭염 기간의 오존 농도 또한 높게 모의 되었다. 한편, BVOC가 오존 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온라인 자연 배출량 모델인 
MEGAN을 이용하여 BVOC 배출량에 대한 민감도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BVOC 배출량에 대한 오존 농도의 민감도는 태백산
맥을 중심으로 한 주요 산지 지형 부근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도심지 및 해양 등 BVOC 배출량이 적은 지역에서는 BVOC 배출변화
에 따른 오존 농도 변화가 폭염 발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비폭염 기간에 비해 폭염 기간에 BVOC에 의한 오존 농도 증가가 두드
러졌다. 이러한 결과는 효과적인 오존 저감을 위해 인위적 배출량 저감뿐 아니라 기온 상승에 따른 자연적 배출량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
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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